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조금이나마 보탬 되고자”
GIST 박사과정 재학생 할머니 1천만 원 기부

- GIST 물리·광과학과 황승재 학생 조모 이온순 여사, 어려움 겪고 있는 이공계 대학에 도움 
주고자 기부 결심… 평소 베푸는 삶과 나눔의 중요성 강조해

- 황승재 학생 “다양한 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 학교에 대한 할머니의 기부 
자랑스럽고 기뻐”… 기탁금은 물리·광과학과 학생 지원 및 학과 발전 위해 사용 예정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2일(금) 물리·광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승재 학생의 조모 이온순 
여사(85세)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GIST 물리·광과학과 
유운종 부학과장, 이상윤 교수(지도교수), 황승재 박사과정생, 이온순 여사, 정용화 대외부총장, 황정태 
씨(황승재 학생 부친),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물리·광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승재 

학생의 조모 이온순 여사(85세)가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4월 12일(금) 총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온순 여사와 황승재 학생의 부친 황

정태 씨, 그리고 황승재 학생을 비롯,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물

리·광과학과 유운종 부학과장, 이상윤 교수가 참석했다.

이온순 여사는 “항상 베푸는 삶을 강조하며 손자에게도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자

주 이야기해 왔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 이공계 대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

다”고 밝혔다.

황정태 씨는 “그동안 아들이 GIST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며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 “어머니가 기부하신 장

학금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학업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황승재 학생 가족의 GIST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나눔에 감사드

리며, 이번 기부가 GIST 기부문화 확산에 큰 울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

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핀 양자정보 연구실(지도교수 이상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황승재 학

생은 지난 2017년 GIST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석박사통합과정에 진학

하였다. 황 씨는 “학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 자신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

음을 느껴왔다”며 “이번에 할머니의 기부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

어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GIST는 이온순 여사의 기탁금을 물리·광과학과 학생 지원 및 학과 발전을 위해 사

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